
반고흐 폴고갱두거장의작품들내년10월까지전시

예술 음악 공간어우러진몰입형미디어아트속으로

5m높이의출입문을열고안으로들어서자어두운탄광속으로빨려들

어가는듯하다. 가로100m, 세로50m의벙커는방문객의오감을마비시

킨다. 잠깐의적막이지나가자화려한색의향연이벽과바닥에펼쳐진다.

누가먼저랄것도없이여기저기서탄성이터져나온다. 곧이어바로크음

악의거장장바티스트륄리의 서민귀족 서곡이흘러나오자추수가한창

인노란밀밭이바람에움직이고농부의거친손은강렬한태양빛아래서

바삐움직인다.

프로방스의아름다운자연과해바라기는노르웨이작곡가그리그의 솔

베이지노래를배경으로되살아나고, 별이빛나는아를의론강물결은재

니스조플린의 KozmicBlues 의감미로운재즈선율과함께관람객의가

슴속으로밀려든다.

지난주말불멸의화가 빈센트반고흐 (1853~1890)의삶과예술세계를

만날수있는제주 빛의벙커 (Bunker de Lumieres)를찾았다. 지난해

56만명의관람객을동원한 빛의벙커:클림트전의후속작으로반고흐와

그의예술동지인폴고갱(1848~1093)의대표작들을미디어아트로구현한

특별한전시다. 화려한시각적효과와웅장한음악이빚어낸 콜라보는관

람객을고흐와고갱의작품속으로불러들이는특별한체험을선사한다.

이번 빛의벙커전의특징은예술,음악, 공간이어우러진몰입형미디어

아트라는점이다.반고흐의창의성이집중적으로발현됐던10년간그가남

긴800점이상의회화와1000여점의드로잉작품으로구성됐다.지난해첫

번째로선보인클림트전이 색채에초점을맞췄다면이번전시는반고흐

의강렬한붓터치와질감을생동감있는영상으로담아냈다. 이때문에 반

고흐특유의대담한색채에독창성을가미한표현력을벙커벽면과바닥을

통해입체적으로느낄수있다. 말하자면, 거장의예술을 눈과귀로즐길

수있는것이다.

전시장에들어선관람객들은어두운벙커안을자유롭게거닐며산책하

듯반고흐의명작들을시대순으로만나볼수있다.제작사인프랑스의 컬

처스페이스는반고흐의삶을음악과영상으로곁들인한편의예술영화로

각색했다.생전2000여점의작품을남겼지만동생테오에게단1점판매되

는등지독한가난과싸우다권총자살로37세의생을마감한고흐의삶은

그자체로 드라마이기때문이다. 이번전시는짧지만강렬했던고흐의여

정을되돌아볼수있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

전시는 반 고흐의 삶의 각 단계와 뉘넨 (Neunen), 아를(Arles), 파리

(Paris), 생래미드프로방스(Saint Remy de Provence), 그리고오베

르쉬르우아즈 (Auvers-sur-oise)에서의예술적궤적을따라간다. 관

람객들은초기작품에서부터전성기작품까지, 그리고풍경화에서부터자

화상에이르기까지다양한반고흐작품의정수를만나볼수있다. 초기작

인 감자먹는사람들에서부터 해바라기 , 별이빛나는밤 , 아를의반고

흐방 , 꽃피는아몬드나무 까마귀가나는밀밭 등이벙커벽에서재탄

생된다.

특히마지막삶의정착지였던파리근교의오베르쉬르우아즈에서그린

까마귀가나는밀밭은관람객에게진한여운을남긴다. 자살을예고하듯

밀밭의까마귀를소재로그린작품인데푸른하늘과노란밀밭, 그위로수

백마리의까마귀떼가날아다니는장면은압도적이다.관람객을향해달려

오는까마귀떼는짜릿한전율로다가온다.

폴고갱은반고흐의영상시간32분보다짦은10분정도이지만깊은인

상을안겨준다.특히고갱의작품을소재로한몰입형미디어아트작품은이

번빛의벙커가처음이라는점에서화제다.고갱의고향인브르타뉴로의회

상을시작으로고갱이남긴수많은걸작들이관람객들에게자아와인생

에대한철학적질문을던진다. 그의대표작인 우리는어디에서왔

는가?우리는누구인가?우리는어디로갈것인가? 처럼.

이번전시회의하이라이트가운데하나는두거장의삶에

맞춘음악선곡이다. 비발디, 그리그, 스메타나, 푸치니

등클래식거장의작품뿐만아니라 니나 사이몬,

재니스조플린의 Don t let me be under

stood 등재즈선율은작품감상의즐거

움을 배가시킨다. 전시는 내년 10월25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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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제주빛의벙커에서는고흐작품과함께폴고갱의대표작들도만날수있다.

어둠의벙커에서미디어플랫폼으로

900평면적에프로젝터 스피커까지

독보적몰입감 웅장한감동선사

제주 빛의벙커가몰입형미디어아트의전진기

지로 부활한 데에는 공간이 지닌 장소성을 빼놓을

수없다.제주서귀포시성산읍고성리에자리한 빛

의벙커는 KT가국가기간통신망을운영하기위해

1990년에설치한시설로오랜세월외부에존재가

알려지지않았다. 축구장절반크기인 900평 면적

의 대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지만 흙과 나무로

덮어산자락처럼보이도록위장했던것이다. 당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설치된 해저 광케이블을 관리

하다가기술발달로폐쇄된후2012년민간에매각

됐다.

어둡고음습했던벙커가미디어아트의발신기지

로빛을보게된건한국의(주)티모넷과프랑스예

술전시통합서비스 회사인 컬처스페이스의 공동프

로젝트덕분이다.티모넷측은민간에매각된이벙

커를 10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클림트전을

계기로아미엑스상설전시를시작하게된것.아미

엑스(AMIEX:Art&Music Immersive Experi

ence,예술&음악몰입형체험)는광산,공장,발전

소등산업발전으로멈춘장소에프로젝션맵핑기

술과 음향을 활용해 전시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아트의한종류. 90대의비디오프로젝터가이미지

를생산하고, 69개의스피커가웅장한음악을뿜어

내독보적인몰입감과감동을선사한다.

무엇보다빛의벙커의압도적인스케일은미디어

아트의 최적지로 꼽힌다. 가로 100m, 세로 50m,

외부높이 10m, 내부높이 5.5m에달하는공간은

관람객들을 판타지의 세계로 이끌기에 충분하다.

특히외부소음을완벽히차단하는특성을가진벙

커내부의넓이1㎡의기둥27개는공간의깊이감을

살려준다.

빛의벙커는개관2년만에제주의문화예술랜

드마크로 떠오르며 관광지형도를 바꾸어 놓고 있

다. 프랑스 레보드프로방스의 빛의 채석장

(Carrieres de Lumieres) , 파리 빛의 아틀리

에에서만볼수있었던전시를둘러보기위해전국

각지에서관광객들이몰려들고있는것이다.이전

시프로젝트를계기로제주도는평범한관광명소에

서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는 예술의 섬으로 부상하

고있다. 제주=박진현문화선임기자 j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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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가된제주 빛의벙커는

클림트에이어 반고흐전개최하는제주 빛의벙커

강렬한 고흐 작품들

빛의벙커에서더강렬하게빛나다

제주 빛의벙커에서개막한 반고흐전은 감자먹는사람들 등초기작에서부터 해바라기 별이빛나는밤 등전성기의작품들이아름다운음악과함께펼쳐진다.


